
2025.11.10.(월) 증권사리포트 "한국타이
어앤테크놀로지, 견조한 실적에 한온 반등
과 주주환원이 더해지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견조한 실적에 한온 반등과 주주환원이 더해지면?
[출처] 신한투자증권 박광래 애널리스트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및 주주환원 확대 계획으로 재평가 기대
신한투자증권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 2025년 3분기 연결 영업이익 5,860억 원

(+24.6% YoY)으로 시장 기대치(4,087억 원)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타이어 부문 매출액 2.7조 원(+11%), 영업이익 5,192억 원(+10.4%)으로 분

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추정되는 타이어 관세 비용 약 270억 원에도 불구
하고 19%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여 관세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또

한, 테네시 공장 2기 증설이 완료돼 2026년 말 100% 가동에 이르면 미주향 타이어의 현지
생산 비중이 현재 25%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2025년~2027년 동안 타이어

부문 조정 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2026년~2027
년에 본격적인 재평가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shinhansec.com/


해성디에스
다시 한번 증명
[출처] 신한투자증권 오강호 애널리스트

3분기 리드프레임, 기판 동반 성장으로 컨센서스 상회, 2026년 고성장 기대
신한투자증권은 해성디에스에 대해 2025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영업이익이

38% 증가하여 추정치 대비 각각 4%, 20%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https://www.shinhansec.com/
https://www.shinhansec.com/


애널리스트는 리드프레임은 차량용 반도체 업체향 수요 증가, 패키지기판은 DDR5 제품

Mix 효과 및 고객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제품별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영업이익
률 9.0%를 기록하며 수익성에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패키지기판 매출 회복은 단

기 Cycle이 아닌 중장기 구조적 개선을 의미하며, 2026년 영업이익 768억 원(+84%)으로
고성장이 기대되어밸류에이션 재평가 및 주가 레벨업을 기대한다고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카카오
KaPT가 보여줄 차례
[출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애널리스트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플랫폼 성장률 반등 및 AI 서비스 지표 중요성 증대
유진투자증권은 카카오에 대해 2025년 3분기 매출액 2.09조 원(+9% yoy), 영업이익 2,080

억 원(+59% yoy)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1,637억 원)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22% yoy)의 반등이 전체 광고 성장

(+11% yoy)을 견인했으며, 금융자회사 매출 성장으로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한
카카오페이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간 모빌리티의 영향으로 플랫폼기타 부문도 고성장

(+24% yoy)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콘텐츠 수익성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플랫폼 성장률이 반등하는 점은 긍정적이며, 4분기 실적보다 주가에 유의미한 지표는 AI

서비스 지표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4,000원을 유지했다.

https://www.eugenefn.com/main.do
https://www.eugenefn.com/main.do




한전기술
긍정적으로 나타난 분기 실적 변동성
[출처] 하나증권 유재선 애널리스트

3분기 매출 회복 및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컨센서스 상회, 신규 수주 확보 필요
하나증권은 한전기술에 대해 2025년 3분기 매출액 1,146억 원(YoY +8.2%)을 기록하며 4

개 분기 매출 감소 이후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었고, 영업이익 123억 원(YoY +116.2%)을
기록하며 매출 규모 회복에 의한 고정비 절감 효과로 흑자를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

했다고 분석했다. 유재선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원자력 부문 매출액이 806억 원(YoY
+17.7%)을 기록하며 대형 원전 사업 및 O&M 사업 공정률 회복으로 성장 추세로 전환되

었으나, 신규 수주 지연은 향후 외형 규모 유지 측면에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단
기적으로는 계약이 지연 중인 체코 프로젝트 수주 확정 및 에너지신사업 부문의 추가 수

주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2,000원을 유지했다.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신세계
3Q25 Review: 추운 겨울 다시 살아날 따뜻한 백화점 매출
[출처] 교보증권 장민지 애널리스트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부합, 백화점 리뉴얼 효과와 면세점 구조조정으로 성장 모멘텀
확보

교보증권은 신세계에 대해 2025년 3분기 연결 실적이 매출액 1조 6,361억 원(YoY +6.2%),
영업이익 998억 원(YoY +7.3%)으로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분석했다.

장민지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백화점은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과 외국인
매출 증가로 매출이 증가했으나 패션 부문의 낮은 성장률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이었고, 면세점은 인천공항 PAX 증가에 따른 임차료 상승으로 영업적자가
확대되었으나 FIT 매출 비중 상승과 할인율 축소 등 수익성 개선 여력이 확인되었다고 평

가했다. 또한, 백화점 리뉴얼 효과에 따른 매출 성장과 면세 부문 구조조정 효과가 동사의
중장기 실적 모멘텀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30,000원을

유지했다

https://www.iprovest.com/default.jsp
https://www.iprovest.com/default.jsp




디케이티
ESS Auto OLED 본격화, 2026년 이익 58% 성장
[출처] 하나증권 권태우 애널리스트
ESS 및 오토모티브 사업 본격화로 2026년 이익 58% 성장 전망

하나증권은 디케이티에 대해 ESS 북미향 공급 본격 반영과 오토모티브 부문의 무선충전
기 점유율 확대 및 OLED 채택 차종 증가가 병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태우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북미를 중심으로 ESS 채택이 본격화되는 환경에서 디케이티는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고성능 BMS 도입에 대응하고 있으며, 차량용 무선

충전기(WPC)는 공급망 재편과 고객 내 점유율 확대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하고 있
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 전 사업의 외형 및 이익 성장으로 이어져, 2026년

연결 기준 매출액 5,531억 원(+29.4% YoY), 영업이익 340억 원(+58.3% YoY)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되며, 현재 2026년/2027년 기준 PER 4.7배/3.5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은 Not Rated(중립)를 제시했다.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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